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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 하실 때 흙과 물을 먼저 창 

조하시고 우주도 만드시고 그러기에 식물， 동물， 물고기 ，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 하셨다. 흙으로 빚어 생기 

를 불어 넣으니 남자사람이 되었다한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진흙으로 빚은 것은 확실하지만 황토로 

빚었는지 검은 흙으로 빚었는지 백토로 빚었는지 궁금하다. 하 

나님께서도 후세에 인류가 색깔 가지고 멸시하고 싸울까봐 어 

떤 색깔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창조했노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우리도 사람색깔을 가지고 싸우거나 멸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겠다. 

흰색 흙도 좋고， 검은색 흙도 그대로 좋은 것이고 황토 역시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건강에 좋다. 황토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건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우선 황토를 

이용해서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옷감에 물을 들여 입고 다니는 

것은 몇 천년 전부터 인도에서 해왔고 지금도 남방불교의 승려 

들의 가사 색깔이 황토에서 온 문화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도 천연염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황토를 물에 풀어 그 물을 먹으면 여러 가지 독이 해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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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특히 농약중독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김정덕 선생 

님의 황토 예찬론에 잘 나와 있다. 어린 아이도 흙을 집어먹고 

벽을 긁어와 먹기도 한다. 내가 어릴 적에는 상처가 나면 어른 

들이 흙을 발라주셨다. 6살 때 창을 가지고 놀다 발을 찔렀는 

데 6살 더먹은 조카가 흙을 발라주어 상처가 그대로 아물은 기 

억이 난다. 그렇다면 황토는 농ιt이 스며들어도 해독을 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황토 중에서 찰기가 있는 황토를 가지고 그릇모양을 만들어 

가마에 굽게 되면 토기가 된다. 이 그릇에 음식이 담기면 해독 

을 시킨다. 꼭 붉은색이나 노랑색이 아니어도 진흙이면 된다. 

이 질그릇이 주로 우리가 사용해온 옹기 그릇이다. 옹기독에 

물을 담아두면 정수가 된다. 옛날에 집안에 우물이 없어 마을 

마다 공동 우물을 사용해왔고 옹달샘이 있어도 물동이로 길어 

다 부엌에 독을 두고 그 독에 언제나 물을 채워두고 썼다. 물 

을 채워두면 정수가 되는 것이다. 집안에 우물이 있는 이들도 

그랬었다. 또 진흙을 빚어 구워 기와로도 사용했었고 술을 담 

을 때나 식혜를 삭힐 때도， 또 요즈음 효소를 발효 시킬 때도 

옹기여야된다. 

지금 남해와 동해에 적조현상이 나타났다. 95년도에는 54일 

간 나타났고 피해액은 700억에 달했다 한다. 완도서 강릉까지 

번졌었다고 한다.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질소인 영양물 

질이 대량유입되면서 생겨났고 저수온에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생겨났다고 한다. 이것도 역시 환경오염으로 본다지만 조선시 

대의 문헌에도 있다고 하니 꼭 목장 탓만은 아닌 것 같다. 무 

슨 수질오염만 생기면 목장 탓하는데 수질오염은 호텔이나 목 

욕탕， 유흥업소， 골프장에서 합성세제나 맹독성농약이 시키지， 

가축 똥은 물고기가 먹는다. 아무튼 이 플랑크톤이라는 것이 

담수에는 녹색으로 나타나고 바다에는 적색으로 나타난다. 이 

적조를 막는데는 황토가 제일이라고 계속해서 바다에 퍼부으며 

제재를 시킨다. 

진흙중에 흰색을 띤 진흙이 있다 이 흙을 백토 (白土) 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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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 건축물이나 문화재에 백토를 사용해 왔다. 5 . 16 

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위원장이 전국 농촌 건축물에 백회을 

칠하라는 령을 내렸다. 백회는 가격이 비싸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어 지개 지고 산으로 가서 백토를 파다가 칠했다. 우리나 

라는 30리 안에 거의 백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진흙성분 

이 있는 백토를 가지고 그릇을 빚으면 사기 그릇이 된다. 지명 

이 사기막골， 사기점골， 가마골 그런류의 지명들이 있는 곳에 

주로 백토가 많아 도자기로 유명하다. 옹기가 물을 정화시키는 

만큼 사기도 그 역할을 하고 물뿐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해 

독작용을 한다고 본다. 그 백토를 가지고 잘 구어 푸른색을 칠 

하면 청자가 되고 흰색의 유액을 바르면 백자가 된다. 정자， 

백자 모두가 물병으로 써왔고 특히 술병으로 사용해 왔다. 서 

민들은 청자， 백자는 가격이 비싸니 옹기병에 술을 닫아 논둑 

밭둑으로 다니며 사용해왔다. 

2년 전 강원도 횡성의 정천근 씨를 찾아갔는데 백토의 분말 

을 보여주며 이 백토가루를 물에 울겨서 재초제 먹은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황토만 몸에 좋다고 하 

지만 백토도 좋은 것으로 본다. 백토 뿐 아니라 다른 색깔의 

흙도 좋은 줄 안다. 물을 정화시키는 것이 맥반석 ， 옥， 차돌， 

자갈， 모래 라고들 밍고 있으나 흙이 더 잘 시킨다. 흙 중에서 

황토보다는 백토가 더 잘시키는지 모른다. 우리나라에 여주 이 

천지역이 수질이 좋다. 

이제 우리나라 건축물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어질 것으로 본 

다. 누가 또 백토 예찬을 해서 발표할 것이고， 이 발표와 동시 

에 흙 장사 할 것이고 건축업자들 장사 시작 할 것이다. 요즈 

음 우리나라 건축물 색깔이 황토색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70년대 초에는 정색이 유행하더니 후반에 황색으로 바뀌어지 

고 80년대에는 회색으로 변하고 90년대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재료와 빛깔이 유행하더니 90년대 말 김정덕 선생님이 황토집 

을 짓고 황토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강 이야기를 써서 보 

급 한 후부터 황토집은 급류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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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집을 짓고 황토칠을 한 것은 좋은 일인데 황토색 페인트 

가 나오고 황토에다 본드를 섞어 칠한다. 황토에다 본드를 먹 

인게 아니고 본드에다 황토를 섞은 것을 바르고 있다. 이것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떨어지면 다시 칠해야 될 것이다. 

3년 전 김 선생님 이웃마을에 강의가 있어 갔다. 가까이 왔으 

니 찾아낼 생각으로 젊은 목사들더러 같이 가자고 하니 찾아가 

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못 

만나도 그냥 가보자고 갔더니 오히려 나더러 시간을 내 줄 수 

가 있느냐는 것이다. 

왜 찾아온 객을 문전박대 하시느냐고 했더니， 황토집을 짓고 

문화를 배우겠다는 이들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도와주고 싶으 

나， 요즈음 찾아온 이들은 황토카페， 술집， 식당을 차리려고 

도움을 받겠다고 찾아오는데 피곤하고 퀴찮다는 것이다. 잊혀 

진 황토문화 애써서 되짙크랜 놓으면 돈버는 이들은 따로 있고， 

잘못 이용하여 색깔만 칠해 놓고 건강이나 자연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그대로 두면 유해 발암물질은 안방까지 들어오지 않으 

련만 황토색 발암 물질이 침실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정부에서 친환경 마을 선정해서 몇 억 원 씩 무상 지원한 돈 

으로 우선 마을회관， 노인회관， 생활복지시설 짓는 것도 황토 

집이 아니라 황토색 본드를 칠한 가짜 황토집이다. 

요즘은 교회도 흙벽돌로 짓는다. 거룩한 성전을 흙으로 짓는 

것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역시 황토색 칠한 가짜 집들이 등장한 

다. 기분 나쁘다. 그런 교회서 기도하기 싫고 숨쉬기도 싫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창조하신다면 황토에 본드를 넣어 반 

죽해서 사람을 만들어 코에 오염된 공기를 불어넣을 수밖에 다 

른 도리가 없다. 갈비뼈는 플라스틱으로 대신해서 여자는 간단 

히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와 더러 플라스틱 중에 짙 좋은 플라 

스틱이요， 살 중에 오염된 살이라고 했을 것이다. 물론 꾀여 

넘길 뱀도 없으니 안심해도 좋고， 선악과 따먹을래도 농약 냄 

새 싫어서 오염된 동산 쫓아내기 전에 나와 살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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